
보 도 설 명 자 료
(’22. 10. 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, 공단 자산을 관리
중에 있음
(10.5일자 아시아경제 「그랜저값에 넘긴 해외광산... 자원안보도
흔들」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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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내용

□ 광해광업공단은 ‘가격’보다 ‘처분’에 방점을 찍으며 가격 협상력을
스스로 낮춰 헐값매각 초래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정부는 ‘18.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’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
방안‘을 확정하였고 이를 이행할 한국광해광업공단법안(’21.3)을 제정

ㅇ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중 해외자산은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
매각 시한을 정하지 않고 매각을 추진하였으며,

ㅇ 그간 공단이 매각한 자산들은 매각 당시 제3자 가치평가 금액을 상회하는
금액으로 시장상황 고려시, 헐값매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

    * (예) 산토도밍고 제3자 공정가치평가 금액 74백만불 → 매각금액 152백만불

ㅇ 정부는 공단 해외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
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, 공단 해외자산을 관리하고 있음

    *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(해외자산 매각 등을 위한 경과조치)

ㅇ 최근 해외자산관리위원회는 공단 해외자산에 대해 공급망 안정성,
재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바토비 니켈광산과
꼬브레파나마 동 광산은 보유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

※ 문의: 광물자원팀 양동우 팀장(044-203-5259) / 정석 사무관(044-203-5256)


